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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당장 변화를!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

즉각 통과를 주문하는 대규모 집회, 29일 국회의사당 앞 열려

- 전국 27개 동물단체, 경기수의사회 등 시민 500여명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
통과를 위해 결집
- 정부에 최단 기간 최소 희생을 위한 국가 개식용 종식 로드맵 제시 촉구하는 공동
선언문 발표

- 동물단체, 이번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‘마지막’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

□ 1980년대에 시작된 개식용 논란, 40여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개식용 종식 문제를 
국회 여야 일제히 개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21대 국회 종료 이전 법안이 제
정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27개 동물단체와 경기수의
사회 등 시민 500여명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통한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주문
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. 

□ 동물단체 행강(대표 박운선), 캣치독(대표 정성용) 등 전국 27개 동물단체는 이번 
집회가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‘마지막 ‘집회’가 되기를 바란다며 ‘정부와 국회는 완전
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 실행에 지금 당장 나서라”는 제목의 공동 선언문을 발
표하고 “이제는 때가 되었다. 이제 오롯이 정부와 국회,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
시간이다” 라며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
구했다. 

□ 현재 국회에 쌓여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만 지난 6월 28일 한정애 의원 
대표 발의(12인 공동 발의), 8월 16일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(10인 공동 발의) 등 여야 
불문 5개에 이르며, 2023년 연내에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심도있게 심의 통
과하겠다는 결의문만도 여야 각 1개씩 2개(박홍근 외 44인, 이달곤 외 67인)가 발의되
어 있다며, 이만큼 국회에서의 개식용 종식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
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올 연내 회기 중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 아니나며 발의된 법안을 
조속히 심의 통과할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. 

□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심주호(어린이, 11세)는 ”내 동생이고 가족과 같은 개들이 잔
인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슬프다“며 ”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개들이 식
용으로 죽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대통령아저씨께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



※ 집회 참가 단체( 27개 단체/무순)
나비야사랑해,   도로시지켜줄게,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, 동물권행동카라, 동
물권혁명 캣치독팀, 다솜, 동물보호단체라이프, 동물보호단체 행강, 동물자유연대, 
동물해방물결, 동물보호단체도행길,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, 동고동락,   부산길고
양이보호연대, 비글구조네트워크 , 비마이독, 사단법인위액트 , 서울동물학대방지
연합, 사단법인유엄빠, 아산동물보호연대, 유기동물행복찾는사람들(유행사),   코리
안독스,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(HSI), LCKD,   KK9레스큐, 경기수의사회, 서
울수의사회   

“고 말했다. 또한 해외 거주 중인 집회 참가자 루디(60세)도 ‘개먹는 나라라는 오명은 
K-컬쳐 의 자부심마저 사라지게 한다. 개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넘어 국격의 문
제’라며 국격을 위해서라도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호소했
다. 

□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 수의사회 소속 수의료인들과 서울수의사회 등도 
개식용은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동물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는데 동의 집회 행렬에 적
극 동참했다. 경기도 수의사회 이성식 회장은 “동물단체와 시민들의 개농장 구조활동
을 지원해 본 경험에 따르면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. 이제는 시민과 
동물단체의 희생적 노력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되며 정부와 국회에서 진작 나서야 했
다고 본다”고 집회 참여 소회를 밝혔다.

□ 이 날 집회는 이례적으로 전국 27개 동물단체 및 수의료인들과 500여명의 시민이 
참여 대규모 행렬을 이루며 국회 일대 2KM를 행진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
힘 당사 앞에서 법안 통과 노력을 주문하며 행진을 이어갔다.
 
40여년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서 멈춰있던 개식용 금지법. 1,500만 반려인 시대에 걸
맞게 이제는 ‘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’ 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할 때가 되었다. 

※ 참고 사진












